
겨울이 가을을 방문하다 

 

시카고의 짧은 가을을 만끽하다가 겨울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며칠전 심한 비바람이 불고

나니 빨갛고 노오란 낙엽이 수북히 쌓였습니다. 잠시 오다 말줄 알았는데 그 위에 새하얀 

고운 눈이 더 수북히 쌓였습니다. 자연스레 사진사가 되었지요. 시월의 마지막 날이 그렇

게 멋진 날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들이 있습니다. 월요일 저녁을 풍성하게 만든 

새교우반, 복음으로 서로를 깨우던 화요일 저녁의 특별한 만남-고구마 전도학교, 그리고 

2019 예찬 찬양집회 "예수로 살리"입니다. 복음으로 살고, 예수로 살게 하신 그리스도의 

방문입니다.  

 

연말당회를 통해 청지기 임명을 준비하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동역자들이 교회를 함께 돌본다는 것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헤브론이 사

용하는 '청지기'라는 표현이 마음에 꼭 듭니다. 나와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표현

이라서요. 헤브론의 일년 사역은 눈에 보이는 빡빡한 일정보다 더 빡빡합니다. 많이 버겁

지요. 돌아서면 코 앞에 사역이 다가와 있습니다. 사역에 사람을 맞추지 않으려고 애씁니

다만, 살짝만 마음을 놓으면 그렇게 됩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 밤새 기도하신 예수님

이 생각납니다. 

 

독서의 계절, 요즘 어떤 책을 읽고 계시는지요? 책 한 권 추천할게요. "복음은 그래도 달

린다(두란노)"입니다. 얼마 전에 RV 전도자 박승목, 박영자 선교사께서 갑자기 방문하셨습

니다. 그 분들의 전도인생 간증집을 소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지고 오신 책, 다 내려놓

고 가세요!" 그런데 100권만 내려놓고 가셨습니다. 불체자, 불치병으로 내일을 알지 못하

던 깜깜한 삶을 빛나는 인생으로 바꾼 복음이야기입니다. 내년과 내후년 2개년의 교회 표

어를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정했습니다. 선교회에서 5권씩만 사서 나눠 읽으시면 어떨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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